
'쇠고기 이력추적제' 6월 22일 실시 

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나

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장 정진형

5월은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시범人업의 

문제점을 보완하卫 전면사입 착수에 언착류을 위한 준비 작입에 박차률 가히卫 

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에 참叫하여 동 제도를 잘 알고 있거나

본 사업이 시작되면 처음으로 동 업구를 해야 하는 분들 등： 사업 참여자들이 

여러 부류로 나뉘어지 있어 동 사업의 몬겨시행욺 앞두고 독자移의 솖바른 이해 

를 돕기 위해 이럭추적제 단계별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무엇을 사전 준비해 

야园는 자를 알아본다.

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 

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

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방 

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 

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비•지함을 목적 

으로 2007년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법률 

의 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다.

동 제도는 2004년 10월,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

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

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 점검했으 

며, 2008년 12월 22일 시육단계를 시직:으로' 오는 6월 

22일부터는 유통단계 본 사업이 시작된다.

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① 소

►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（한우 육유 젖소 등）는 이력추적제 대상입니다.

② 쇠고기

► 개체식별대장（이력추적시스템）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써 식용으로 

제공되는 쇠고기（지육, 정육, 포장육）는 해당되며, 뼈,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됩니다.

図 사육단계（축산농가 등）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①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, 출생 등의 신고를 통해 전산등록이 완료된 소만이 

6월 22일부터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이 가능합니다.

► 농가 등에서 자체 부착한 귀표나 관리번호가 없는 민 이표는 도축할 수 없으므로 위탁기관에 

신고하여 정부에서 배부한 귀표를 다시 부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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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, 샀을 경우에는 위탁기관（관할지역 축협 등에 30일 

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► 한우뿐만 아니라 젖소, 육우도 신고해야 합니다.

► 우시장에서 소를 거래한 후에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서면 • 전화 등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

합니다.

③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출하 할 경우에 미리 휴대폰을 이용하면, 해당 소가 전산 등록되어 있는지, 

이동경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.

► 소의 귀표에 대한 조회결과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축이 금지됩니다.

国 도축단계에서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① 귀표가 부착되었는지 부착된 귀표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해야 

합니다.

►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또는 훼손되어 알 수 없거나,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

아니한 경우에는 도축해서는 안 되며, 해당 작업장의 위생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

②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신고내용과 도축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이력추적시스템에 

기록 관리해야 합니다.

►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검사신청서와 도축결고 f, 검사관은 위생 검사결고卜, 축산물등급판정사는 

등급결과를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

③ 소가 도축된 이후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개체별로 구분하여 지육에 

부착해야 합니다.

► 분할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해야 합니다.

④ 소가 도축된 이후에 소의 귀표를 전부 수거하여 파쇄 또는 세절해야 합니다.

► 수거된 귀표가 다시 부착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수거 즉시 파쇄 또는 세절해야 합니다

S 포장처리단계에서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① 포장처리하는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해야 합니다.

► 발골 정형한 쇠고기는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발골 • 정형하고, 포장처리한 후에는 

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.

② 여러 개의 개체를 한 개를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 관리요령에 따라 하나의 묶음단위 포장이 

가능합니다.

► 묶음번호 표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서식에 기록보관하고, 해당 쇠고기 판매 시 

개체식 별번호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합니다.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

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예시） 2009년 6월22일 첫 번째 묶음인 경우, LOT 090622 001
③ 포장처리쇠고기의 거래실적을 전산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.

kormeat.com ! May 2009 5

kormeat.com


► 지정업체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）는 포장처리 후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쇠고기 포장처리 

실적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신고하고 판매 반출실적은 자체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.

► 일반업체는 포장처리 후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쇠고기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실적을 

자체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.

④ 구매자가 요구 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.

► 구매자（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 등）가 요구 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

또는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

圄 판매단계에서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①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힙니다.

► 판매장에 입고된 지육 또는 부분육은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정형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

식육판매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판매해야 합니다.

②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.

►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괜1년）해야 합니다

③ 여러 개의 개체를 한 개로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 관리요령에 따라 하나의 묶음단위 포장이 

가능합니다.

► 묶음번호 표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서식에 기록보관하고’ 해당 쇠고기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 

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합니다’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

수 있습니다.

[6] 人卜후관리, 제도문의, 이력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?

① 개체식별번호 표시사항의 적정여부의 확인은 DNA동일성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

이루어집니다.

► 사육단계와 포장처리단계는 시 • 도에서 , 판매단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시료를 

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, 축산물등급 핀정소에서는 DNA동일성여 부를 판정합니다.

② 이력관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력지원실（1577-2633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► 이력추적시스템 이용방법,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등에 대한 문의사항, 소 개체식별정보 수정, 

변경 요청 등에 대한 업무처리 등은 이력지원실에서 지원합니다.

③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

► 구입된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휴대전화（6626+인터넷키） 또는

인터넷（www.mtrace.go.kr）에 입력하면 소의 종류, 등급, 소의 소유자 등의 이력정보가 

공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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